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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• 19가 없었다면 해방 30년간의 자주민의 긍지를 어디서 찾을 

수 있을까! 비록 민주의 불꽃은 명멸하는 현실이지만 4 • 19를 가졌다 

는 긍지에 나는 한국인임을 자랑할 수 있고，민주역량의 자주민일 수 

있다는 희망을 다짐하게 된다. 그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다. 

그것은 그 세대의 돌연변이적 사건이 아니었다. 그것은 이 민족이 지 

닌 민주적 용기의 발로였다.

부활사건이 없었다면 이 역사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? 부활 

사건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는 다음 문제이다. 부활사건을 

믿는 그 신앙이 역사의 현실을 변호시키는 한 그것은 이미 역사적 현 

실이다. 부활사건은 있어야 한다. 그렇지 않고는 이 암흑의 시대를 

극복할 길이 없다. 무리 어둡고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현 

실이라고 해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죽었다가도 살아난다.

부활 사건은 4월에 있었고，4 • 19는 부활사건의 달에 있었던 것 

은 우리 민족이 부활사건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지인지 모른다.

4월은 부활의 달이며，4 • 19의 달이다. 부활은 죽음의 고통을 

거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. 그것은 낡은 것은 모두 죽고 새 생명이 

탄생하는 사건이다.

우리는 이 해의 부활의 달인 4월을 민족적으로 경험하도록 모든



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. 참 부활의 경험은 철저한 죽음을 통해 생 

겼듯이 새 것은 낡은 것의 철저한 제거로만 가능하다. 그러므로 이 

부활의 달에는 과감한 개혁과 혁신의 운동을 모든 분야에서 펴 나가 

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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